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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도서관불

안에 대해 측정하고자 한국형 도서관불안척도(K-LAS)를 활용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

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연령, 성별, 학력, 이용 목적, 이용 횟수, 도서관 규모에 따라 도서관불안 차이를 나타내었

다. 이에 도서관불안을 극복하고 이용 만족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소방안으로 도서관 이용 안내 

및 이용교육 실시,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 개선, 직원 확인을 위한 큰글자 명찰 패용 및 이용자 이해 

교육, 사용자 경험에 따른 기기 및 장비 설명서 제공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tically examined library anxiety that various users felt when they use public 

libraries, by measuring it on K-LAS. The findings show that the library anxiety is varied depending 

on users’ age, gender, academic careers, usage purposes, frequency of use and size of libraries. 

It suggested the guidance and education about the use of libraries, environmental improvement 

based on the remodeling of libraries, wearing of nameplates written in big characters for 

identifying librarians and the education for users’ understanding and the provision of device 

and equipment manuals according the levels of users’ experiences, as measures for overcoming 

the library anxiety, enhancing usage satisfaction and activating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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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빅데이터, IoT 등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

른 사회환경의 변화와 함께 도서관 서비스에 대

한 이용자들의 요구는 전통적인 도서관으로서

의 기능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으

로의 변화로 요구하고 있다(서석봉, 2021). 그리

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공공도서관은 보편적

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이용자에 대한 공

정하고 공공도서관 본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김보일, 조현양, 김종애, 2011).

그러나 사회환경 변화는 도서관 이용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빅데이터, IoT 등 정보기

술의 발달에 따라 도서관에 적용된 자동화된 서

비스 도입과 기기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도서관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같은 이용자들은 오히려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 중단과 부분 개방이 반복되면

서 도서관 이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

용자 교육 또는 정보 활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게 되었다. 이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도서관 이용 경험 및 이용지식 부족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곧 공공도서관 이

용자의 도서관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과 급변하는 사회환경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질

병의 확산 속에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도태되지 않고 보다 많은 정보에 접

근하고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도서관불안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

여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도서관불안과 관련한 연구는 도서관

불안의 개념에 관해 연구되기 시작한 1986년 

이래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먼

저, 국내에서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는 권

나현(2004), 박현영, 남태우(2006), 박주범과 

정동열(2010) 등의 도서관불안 측정 도구에 관

한 연구를 중심으로 특정 이용자 집단에 관한 

연구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 대상 연구(김홍렬, 2008), 대학도서

관 이용자를 대상 연구(장혜란, 오의경, 2006),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 

연구(남영준, 김규환, 최성은, 2010),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불안 조사 연구(장보성, 김은

정, 남영준, 2010), 시니어 대상 도서관불안 측

정 연구(오선혜, 이성숙, 2012), 결혼이주여성 

대상 연구(장예솔, 김지현, 2016) 등이 있다. 이

외 도서관불안의 이론(남태우, 황옥경, 2005)에 

관한 연구가 있다. 다음으로 국외에서의 도서

관불안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내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해서 연구되고 있다. 

주로 Doris J. Van Kampen(2004), Swigon, 

M.(2011), Anwar, M.A., Al-Qallaf, C.L., 

Al-Kandari, N.M., Al(2012) 등을 중심으로 

도서관불안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Anthony J. 

Onwuegbuzie, Qun G. Jiao(1998)와 Anna M. 

Van Scoyoc(2003)의 대학도서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도서관불안 측정 연구, Robin E. 

Veal(2008)과 Nicole A. Cooke(2010)의 성인 

학습자의 도서관불안 해소 등의 연구가 수행되

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

구를 종합해보면 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25

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불안에 관한 

조사와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

다.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김홍렬

(2008)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대상이 10대에서 40

대까지였으며, 오선혜, 이성숙(2012)과 서석봉

(2021)의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자 중 고

령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대상

이 제한되었다. 이에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든 이용자에 대한 보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의미에 따

라 포괄적 이용 대상 범위의 모든 이용자를 대

상으로 도서관불안을 측정하고 요인을 규명하

여 이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필요

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전의 대면 

중심 공공도서관 이용에서 비대면 이용의 확대

에 따른 이용환경의 변화되는 시점에서 도서관

불안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

는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을 이

용하면서 느끼는 도서관불안에 대해 측정하고 

분석을 통해 요인을 규명하여 도서관불안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을 극복하고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제고 하도록 하여 이용 활성화가 되도

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도서관불안의 개념

도서관불안이라는 용어는 Mellon의 연구를 

통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가설의 증명을 통해 

강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을 처음 이

용하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 도서관불안 또는 두

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명확

하게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서석봉, 2021). 

그러나 이후 많은 연구자에 의해 도서관불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연구자들은 각자의 

연구에서 ‘도서관불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국내외 주요 연구자들의 도서관불안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태우, 황옥경(2005)은 도서관불안을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느끼는 불

안 혹은 막연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한국형 도서관불안 척도(K-LAS) 개발 

연구를 통해서 박현영(2006)은 도서관불안을 

‘대학생이 과제 및 연구를 위해 도서관을 이용

하면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 동안에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 반응’이라고 정의 내리며, 그 과정

에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한편, 

박주범, 정동열(2010)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

른 디지털화된 도서관 환경에서의 디지털도서

관불안에 대해 ‘정보기술의 발달이라는 환경적 

영향에 따라 나타난 네트워크 기반의 도서관 

시스템인 디지털도서관 이용과 관련해 이용자

가 경험하는 두려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보다 도서관불안의 연구가 먼저 시작된 국

외의 연구자들인 Qun G. Jiao 등(1996), Anthony. 

J. Onwuegbuzie 등(1998)에 의하면 도서관불

안은 ‘도서관에서 경험하게 되는 안락하지 못

한 느낌이나 정서적 느낌’으로, 그리고 ‘도서관 

환경에서 경험하는 불편한 감정이나 정서적 기

질로서 인지적, 감정적, 생리학적, 행동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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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

관불안은 반론, 긴장, 두려움, 불확실성과 무력

감의 감정, 부정적인 자기희생적 사고, 그리고 

정보의 읽고 쓰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정신적 

혼란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정의

와 더불어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서는 

‘도서관에서 정보를 찾아야 할 필요성에 직면

했을 때 도서관 이용자, 특히 경험이 부족한 사

람이 느끼는 혼란, 두려움, 좌절감’이라고 도서

관불안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헌정

보학용어사전󰡕에서는 도서관불안을 ‘도서관에

서 이용자가 자료를 찾을 때 주로 이용 경험 부

족으로 느끼는 혼란, 걱정, 실망 등의 통칭’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도서관불안은 도서관의 이

용에 따른 경험 및 지식 부족으로 느끼는 심리

적 혼란, 두려움, 좌절감에 따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도서관을 이용하

는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적 노화에 따라 도서

관불안에 영향을 중요하게 미치게 된다.

2.2 도서관불안의 요인

도서관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Onwuegbuzie, 

Jiao, & Bostick(2004)는 기질적 요인, 상황적 

요인, 환경적 요인을 들었다. 기질적 요인은 특

정 성격의 특성을 나타내며, 상황적 요인은 특

정 도서관이나 이용자 개인의 환경을 나타낸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관

련이 있다. 여기에서 기질적 요인과 환경적 요

인의 주요한 차이점은 전자는 사람의 내면적 

요인으로 구성되지만, 후자는 외적인 요인에 기

인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인은 개인의 도서

관불안의 전반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미치

면서 작용하게 된다(Joan M. Reitz, 2004).

다음으로 상황적 요인은 도서관 규모나 위치, 

절차상의 지식 부족, 도서관 이용 교육 및 도서

관 방문 횟수 등을 포함한다. 특히, 도서관에 대

한 지식과 도서관에서의 자료 탐색의 수행에 대

한 지식은 모두 도서관불안을 초래하는 상황적 

요인에 포함된다. 즉, 도서관의 규모, 자료, 장비, 

자원의 위치에 대한 지식 부족, 도서관 탐색을 

처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부족, 도

서관 탐색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

식 부족 등이 상황적 요인에 속한다. 

환경적 요인은 성별, 나이, 고용 상태, 도서관 

소재 국가, 인종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부

분을 포함한다.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는 조사 시기나 장소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 

타고 있으므로, 요인별 특성은 명확하게 구분

하기는 어렵다(박현영, 2006).

이러한 도서관불안 요인에 따라 도서관 이용

자의 도서관불안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곧 도서관 이용의 지속성과 직결되며, 도

서관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도서관 이용의 단절

로 이어져 이용률이 저조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3 도서관불안의 유형

불안에는 주로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특성 불안은 세상을 위협

적이거나 위험한 것으로 보는 개인의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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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요인 기질적 요인

- 도서관 규모

- 위치에 관한 지식 부족

- 절차상의 지식 부족

- 직원과의 장벽

- 정서적 장벽

- 도서관에서의 편안함

- 기계적 장벽

- 도서관 레이아웃 및 장식

- 도서관 이용 이유

- 도서관 이용교육 강좌의 수

- 도서관 방문 횟수

- 평균 평점

- 학술 관련 불안

- 컴퓨터 불안

- 가정과 직장에서의 컴퓨터/인터넷 접근

- 컴퓨터 탐색에 사용된 언어

- 학습 양식

- 자아존중감

- 자아개념

- 자아인식

- 완벽주의

- 과제미루기

- 공부 습관

- 희망

- 사회적 독립성

도서관불안

 

환경적 요인

- 성

- 나이

- 모국어

- 고용 상태

- 도서관 소재 국가

- 교육연한

- 인종

<그림 1> 도서관불안 요인의 개념도
Anthony. J. Onwuegbuzie et al., Library Anxiet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2004, p. 41.

경향이며, 상태 불안은 상황에 따라 강도가 달

라질 수 있는 특정 상황이나 자극에 특정한 것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시험 보기, 면접 보

기, 낯선 곳 방문, 도서관 첫 방문, 자동화된 기

기 작동 등의 구체적인 상황은 상태 불안으로 

좌절, 두려움, 스트레스 등으로 불안의 경험을 

줄 수 있다(Anjaline C., Sheba Priskkillal C., 

2020).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불안은 상

태 불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불안은 도서관 이용이나 자료 검색 

과정 등 도서관을 방문하려고 하거나 방문할 

때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과 

상황에 따라 발생된다. 도서관의 불안을 경험

하는 이용자는 도서관의 책을 반납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책임이든, 광범위한 도서관 자

료 검색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도서관 이용에 

따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체로 정서적 또는 

신체적 불편함을 겪는다. 도서관불안은 자신감 

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서관

불안을 경험하는 이용자는 어떻게든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 교육 또는 정보 활용교육을 통해 

이용자들의 도서관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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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박현영(2006)이 개발한 

한국형 도서관불안척도(K-LAS)를 선정하였

다. K-LAS는 ‘물리적․환경적’, ‘도서관 이용 

및 지식’, ‘과제 및 연구’, ‘디지털 정보’, ‘도서관 

직원’, ‘심리적․정서적’의 6개 요인과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K-LAS는 대

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진 것이기 때문

에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단어에 대하여 

순화 및 완화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K-LAS 6요인 및 40개 항목 중 다음과 같이 

단어의 순화하여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불안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과제 및 연구’ 요소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정의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정보이용과 평생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

보이용 및 평생학습’으로 수정

∙이에 따라 도서관불안 측정 항목 중 ‘과제’

를 ‘정보’로 환치하여 수정

∙공공도서관 소장 정보자료의 유형을 반영

하여 ‘온라인 학술 DB’를 ‘전자책, 온라인 

학술 DB’로 보완하여 수정

∙긍정형 문구에 대한 부정형 문구로 수정

또한, 도서관불안 측정 결과 도서관불안의 정

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측정 항목에 대해 

Liker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아주 그렇다’를 5점

으로 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환치하

였다. 이에 높은 점수일수록 도서관불안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도서관 이용 행

태에 따른 도서관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연령, 성별, 학력, 도서관 이용 주된 목적, 도서

관 이용 횟수,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의 6개 문

항을 추가하였다. 특히,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은 󰡔2019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따라 연면적을 기준으로 2,500㎡ 미만은 소규

모 도서관, 2,500㎡ 이상 5,500㎡ 미만은 중규

모 도서관, 5,500㎡ 이상은 대규모 도서관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도서관의 규모에 따른 도서

관불안 측정 문항을 중심으로 도서관 규모가 

도서관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해

당 문항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도서관불

안척도 6개 요소 40개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

성 및 도서관 이용 행태 6개 문항 총 46개 문항

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3.2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에 관한 연구로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이용자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전국의 전체 공공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

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대전광역시 소재 지

방자치단체 소속 23개 공공도서관 중 도서관 

규모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5개 도서관을 

선정하고 해당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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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이에 조사를 위한 대상 

도서관은 대전광역시 소재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5개관으로 규모에 따라 소규모 도서관 

2개관, 중규모 도서관 2개관, 대규모 도서관 1

개관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표본이 

대전광역시 소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

관 5개관에 따라 연구 결과를 전국의 공공도서

관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으로 일반화하는 것에

는 한계가 있다.

조사 방법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수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즉각적인 응답 오류 점검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자 2021년 9월 4일부터 9

월 25일 동안 연구자가 직접 대상 도서관을 방

문하여 인쇄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용자가 직

접 기입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

에 따라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 132부 모두 

측정 오류 없이 실증 분석하였다.

3.3 데이터 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21.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통

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측정 도구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또한, 측정 도구들의 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하였으며 측정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관계

를 실시하였다. 

성별에 대한 분석은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연령․학력․이용목적․이용횟수․이용도서

관 규모에 대한 분석은 분산분석(Anova) 그리

고 사후분석(Post-hoc)으로는 Scheffe를 사용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연령에서는 10

대가 11명(8.3%), 20대가 24명(18.2%), 30대

가 16명(12.1%), 40대가 32명(24.2%), 50대가 

28명(21.2%), 60대가 15명(11.4%), 70대이상

이 6명(4.5%)로 나타나 40대와 50대가 본 연구

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

며 성별에서는 남성이 70명(53%), 여성이 62명 

(47%)로 나타났다. 학력에 대한 설문에서는 초

졸(국졸)이하는 4명(3%), 중졸은 7명(5.3%), 

고졸은 20명(15.2%), 대졸은 83명(62.9%), 대

학원 졸업이상은 18명(13.6%)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이용목적에 대한 설문에서는 독서활동

이 52명(39.4%), 개인학습은 68명(51.5%), 여

가시간활용은 8명(6.1%), 도서관 장비이용은 

4명(3%)로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

은 개인학습과 독서활동을 위해 도서관에 방문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도서관 이용횟수에 

대한 설문에서는 주 4회이상이 27명(20.5%), 주 

1-3회가 51명(38.6%), 월 1-3회는 49명(37.1%), 

연 1-3회는 5명(3.8%)로 조사되었으며 주 이용

도서관 유형에서는 대규모도서관이 47명(35.6%), 

중규모 도서관이 48명(36.4%), 소규모 도서관

이 37명(28%)로 나타나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

었다. 

4.2 기술통계분석

이 연구에서 선정한 K-LAS에서 제시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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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퍼센트

연령

10대 11 8.3

20대 24 18.2

30대 16 12.1

40대 32 24.2

50대 28 21.2

60대 15 11.4

70대 이상 6 4.5

성별
남성 70 53.0

여성 62 47.0

학력

초졸(국졸)이하 4 3.0

중졸 7 5.3

고졸 20 15.2

대졸 83 62.9

대학원 졸업 이상 18 13.6

이용목적

독서활동 52 39.4

개인학습 68 51.5

여가시간활용 8 6.1

도서관 장비이용 4 3.0

이용횟수

주4회 이상 27 20.5

주1-3회 51 38.6

월1-3회 49 37.1

연1-3회 5 3.8

주 이용도서관

대규모 도서관 47 35.6

중규모 도서관 48 36.4

소규모 도서관 37 28.0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물리

적 및 환경적의 평균은 2.54, 도서관 이용 및 지

식의 평균은 2.59,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의 평균

은 2.69, 디지털 정보의 평균은 2.89, 도서관 직원

의 평균은 2.50, 심리적․정서적의 평균은 2.36

으로 나타나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주었으며 반대로 심리적․정서적이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왜도, 첨도는 성

도경 외(2011)가 제안한 왜도 절대값 1, 첨도

(Kurtosis)는 절대값 7보다 작아야 정상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측정

도구들의 왜도, 첨도는 모두 기준치를 충족시키

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가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표 2> 참조).

4.3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반복적으

로 측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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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물리적 및 환경적 132 1.00 4.14 2.54 0.72 -0.24 -0.64

도서관이용 및 지식 132 1.00 4.00 2.59 0.73 -0.42 -0.46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 132 1.00 4.33 2.69 0.71 -0.29 -0.22

디지털정보 132 1.00 4.83 2.89 0.88 -0.47 -0.20

도서관직원 132 1.00 4.67 2.50 0.81 -0.08 -0.46

심리적․정서적 132 1.00 4.50 2.36 0.79 -0.15 -0.64

<표 2> 도서관불안 기술통계

하기 위해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계

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Nunnally 

(1978)는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알파값이 

0.60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0.80,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0.90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Van 등 (1980)도 조직단위의 분석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알파값은 

0.60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는 별 문제

가 없는 것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K-LAS 척도들의 신뢰도 분석의 결과

를 살펴보면 물리적 및 환경적의 신뢰도는 .868. 

도서관이용 및 지식은 .914, 정보이용 및 평생

학습은 .836, 디지털정보는 .906, 도서관직원은 

.916, 심리적․정서적은 .905로 나타나 모든 요

인들의 신뢰도 수치가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

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표 3> 참조).

요인 문항수 신뢰도

물리적 및 환경적 7 .868

도서관이용 및 지식 9 .914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 6 .836

디지털정보 6 .906

도서관직원 6 .916

심리적․정서적 6 .905

<표 3> 도서관불안 신뢰도

4.4 상관관계분석

K-LAS에서 제시된 6개 요인(물리적 및 환

경적, 도서관이용 및 지식, 정보이용 및 평생학

습, 디지털정보, 도서관직원, 심리적․정서적)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다. 분석의 결과를 살

펴보면 물리적 및 환경적은 도서관이용 및 지

식과 γ=.718의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

었으며 다음으로는 심리적․정서적 요인과 γ

=.685,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과 γ=.657, 도서

관직원과 γ=.645, 디지털 정보와 γ=.590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도

서관이용 및 지식은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과 γ

=.822의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디지털정보와 γ=.807의 상관수치

를 보여주었다.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에 대한 

상관관계에서는 디지털정보와 γ=.823, 도서관 

직원과 γ=.759, 디지털정보는 도서관 직원과 

γ=.779, 도서관 직원은 심리적․정서적 요인

과 γ=.793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분석의 

결과 K-LAS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들 간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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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평균 표준편차
물리적 및 

환경적

도서관이용 

및 지식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
디지털정보 도서관직원

심리적․

정서적

물리적 및 

환경적
2.54 0.72 1

도서관이용

및 지식
2.59 0.73 .718** 1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
2.69 0.71 .657** .822** 1

디지털정보 2.89 0.88 .590** .807** .823** 1

도서관직원 2.50 0.81 .645** .770** .759** .779** 1

심리적․정서적 2.36 0.79 .685** .769** .742** .750** .793** 1

**p<0.01, *p<0.05

<표 4> 도서관불안 요인 간의 상관관계

4.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도서관불안 

4.5.1 연령에 따른 도서관불안 차이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연령에 따른 

도서관불안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5>

와 같다. 물리적 및 환경적, 도서관이용 및 지

식,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 디지털정보, 도서관

직원, 심리적․정서적에 대한 분석의 결과 연

령이 높을수록 도서관불안이 증가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차이분석인 분산분석에서

는 물리적 및 환경적은 F값 12.652(p<0.01)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도출하였으며 사

후분석에서는 30대이하 집단과 40대이상 집단

간 물리적 및 환경적에 대한 유의미한 수치를 

도출하였다. 도서관이용 및 지식에서는 F값 

14.039(p<0.01)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도출하였으며 사후분석에서는 30대이하 집단과 

40대이상 집단간 도서관이용 및 지식에 대한 차

이를 확인하였다.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에 대한 

차이분석에서는 F값 10.436(p<0.01), 사후분석

에서는 40대이하 집단과 50대이상 집단간 정보

이용 및 평생학습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디지털 정보의 경우 F값 9.178(p<0.01), 도서관 

직원의 경우 F값 9.989(p<0.01)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수치를 도출하였으며 사후분석인 

Scheffe에서는 40대이하 집단과 50대이상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심리적․정서

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F값 16.235(p<0.01)

의 수치를 도출하였으며 사후분석에서는 40대

이하 집단과 50대이상 집단간 심리적․정서적

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연

령에 따라 도서관불안에 대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중 심리적․정서적 요인이 가

장 큰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도서관

이용 및 지식, 물리적 및 환경적 요인 순으로 

차이를 보여주었다. 

4.5.2 성별에 대한 도서관불안 차이

성별에 대한 도서관불안에 대한 차이를 분석

한 결과 <표 6>과 같다. 분석의 결과 남성의 도

서관불안이 여성의 도서관불안보다 높은 것으

로 확인이 되었다. 차이분석에서는 통계적인 

범위내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물리적 

및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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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물리적 및 

환경적

10대 11 1.73 0.81

12.652 .000** a,b,c<d,e,f,e

20대 24 2.04 0.65

30대 16 2.37 0.60

40대 32 2.59 0.62

50대 28 2.83 0.38

60대 15 3.08 0.56

70대이상 6 3.50 0.43

도서관이용 및 

지식

10대 11 1.89 0.81

14.039 .000** a,b,c<d,e,f,e

20대 24 2.06 0.51

30대 16 2.27 0.70

40대 32 2.59 0.60

50대 28 3.04 0.36

60대 15 3.04 0.67

70대이상 6 3.59 0.53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

10대 11 1.98 0.75

10.436 .000** a,b,c,d<e,f,e

20대 24 2.28 0.55

30대 16 2.48 0.56

40대 32 2.66 0.58

50대 28 3.00 0.58

60대 15 3.19 0.53

70대이상 6 3.64 0.76

디지털정보

10대 11 2.27 1.01

9.178 .000** a,b,c,d<e,f,e

20대 24 2.27 0.73

30대 16 2.59 0.87

40대 32 2.89 0.69

50대 28 3.36 0.70

60대 15 3.40 0.62

70대이상 6 3.92 0.86

도서관직원

10대 11 1.94 0.66

9.989 .000** a,b,c,d<e,f,e

20대 24 1.83 0.71

30대 16 2.25 0.75

40대 32 2.57 0.80

50대 28 2.89 0.56

60대 15 3.00 0.61

70대이상 6 3.39 0.43

심리적․정서적

10대 11 1.52 0.67

16.235 .000** a,b,c,d<e,f,e

20대 24 1.81 0.55

30대 16 2.13 0.73

40대 32 2.23 0.69

50대 28 2.90 0.50

60대 15 3.02 0.52

70대이상 6 3.19 0.36

**p<0.01, *p<0.05

<표 5> 연령에 따른 도서관불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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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물리적 및 환경적
남성 70 2.65 0.72

1.835 .069
여성 62 2.42 0.72

도서관이용 및 지식
남성 70 2.64 0.80

.945 .346
여성 62 2.52 0.65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
남성 70 2.72 0.77

.550 .583
여성 62 2.65 0.63

디지털정보
남성 70 2.90 0.96

.018 .986
여성 62 2.89 0.79

도서관직원
남성 70 2.59 0.91

1.398 .164
여성 62 2.40 0.68

심리적․정서적
남성 70 2.44 0.86

1.275 .204
여성 62 2.26 0.69

**p<0.01, *p<0.05

<표 6> 성별에 대한 도서관불안 차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다. 

4.5.3 학력에 따른 도서관불안 차이

학력에 따른 도서관불안 차이를 파악한 결과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리적 및 환경적 요

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졸 집단이 가장 높은 

물리적 및 환경적 불안을 보여주었으며 반대로 

중졸 집단이 가장 낮은 불안을 보여주었다. 차

이분석에서는 F값 5.734(p<0.01), Scheffe에서

는 중졸 집단과 대졸,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도서관 이용 및 

지식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졸 집단의 도서관이

용 및 지식 불안이 가장 높았으며 초졸(국졸)

이하 집단의 불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차이분석에서는 F값 4.194(p<0.01)로 나타

났으며 사후분석에서는 집단간의 구분은 확인

할 수가 없었다.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에 대한 

분석의 결과 대졸집단의 불안이 가장 높은것에 

반해 초졸(국졸)이하 집단의 불안이 가장 낮았

다. 분산분석의 결과 F값 5.007(p<0.01), 사후

분석에서는 초졸(국졸)이하 집단과 대졸 집단 

간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디지털정보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

졸 집단의 불안이 가장 높았으며 초졸(국졸이

하) 집단의 불안이 가장 낮았다. 차이분석에서

는 F값 2.718(p<0.05), Scheffe에서는 집단 간

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서관직원

에 대한 분석의 경우 대졸 집단의 불안이 가장 

높았으며 차이분석에서는 F값 4.433(p<0.01)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도출하였으며 사후

분석에서는 고졸집단과 대졸 집단 간 도서관 직

원불안에 대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심리

적․정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의 경우 대학원졸

업이상 집단의 불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중졸집단이 가장 낮은 불안을 나타내었다. 

차이분석인 분산분석에서는 F값 5.887(p<0.01), 

사후분석에서는 중졸 집단과 대졸, 대학원 졸

업이상 집단 간 심리적․정서적 요인 간의 차

이를 보여주었다. 분석의 결과 대체적으로 학

력이 높을수록 도서관불안이 높은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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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었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도서관 이

용한 경험이 많아 생기는 불안으로 사료된다. 또

한, 학력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불안은 

심리적․정서적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

로는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4.5.4 도서관 이용목적에 따른 도서관불안 

차이

도서관 이용목적에 따른 도서관불안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분석의 

결과 물리적 및 환경적 요인에서는 도서관 장

비이용 목적을 가진 집단의 불안이 가장 높았

요인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물리적 및 

환경적

초졸(국졸)이하 4 2.00 1.02

5.734 .000** b<d,e

중졸 7 1.57 0.69

고졸 20 2.32 0.84

대졸 83 2.69 0.62

대학원 졸업이상 18 2.60 0.66

도서관이용 및 

지식

초졸(국졸)이하 4 1.64 0.93

4.194 .003** -

중졸 7 2.03 0.78

고졸 20 2.37 0.75

대졸 83 2.72 0.67

대학원 졸업이상 18 2.65 0.71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

초졸(국졸)이하 4 1.71 0.72

5.007 .001** a<d

중졸 7 2.14 0.77

고졸 20 2.54 0.77

대졸 83 2.85 0.63

대학원 졸업이상 18 2.54 0.68

디지털정보

초졸(국졸)이하 4 1.96 1.01

2.718 .033* -

중졸 7 2.45 1.04

고졸 20 2.65 0.95

대졸 83 3.05 0.82

대학원 졸업이상 18 2.84 0.83

도서관직원

초졸(국졸)이하 4 1.63 0.72

4.433 .002** c<d

중졸 7 2.12 0.59

고졸 20 2.08 0.80

대졸 83 2.69 0.78

대학원 졸업이상 18 2.45 0.79

심리적․정서적

초졸(국졸)이하 4 1.58 0.95

5.887 .000** b<d,e

중졸 7 1.48 0.55

고졸 20 2.02 0.68

대졸 83 2.51 0.77

대학원 졸업이상 18 2.56 0.60

**p<0.01, *p<0.05

<표 7> 학력에 따른 도서관불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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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물리적 및 

환경적

독서활동 52 2.44 0.78

.707 .549
개인학습 68 2.58 0.69

여가시간활용 8 2.70 0.78

도서관 장비이용 4 2.79 0.55

도서관이용 및 

지식

독서활동 52 2.58 0.67

.046 .987
개인학습 68 2.58 0.74

여가시간활용 8 2.68 1.08

도서관 장비이용 4 2.56 0.93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

독서활동 52 2.69 0.69

.013 .998
개인학습 68 2.69 0.70

여가시간활용 8 2.67 0.96

도서관 장비이용 4 2.75 0.92

디지털정보

독서활동 52 2.97 0.80

.274 .844
개인학습 68 2.83 0.91

여가시간활용 8 2.96 1.16

도서관 장비이용 4 2.96 1.08

도서관직원

독서활동 52 2.51 0.73

.136 .938
개인학습 68 2.49 0.86

여가시간활용 8 2.40 1.02

도서관 장비이용 4 2.71 0.85

심리적․정서적

독서활동 52 2.25 0.75

.941 .423
개인학습 68 2.42 0.82

여가시간활용 8 2.27 0.79

도서관 장비이용 4 2.79 0.74

**p<0.01, *p<0.05

<표 8> 도서관 이용목적에 따른 도서관불안 차이

으며 도서관이용 및 지식에서는 여가시간활용

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불안이 가장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에서는 

도서관 장비이용, 디지털정보에서는 독서활동, 

도서관 직원에서는 도서관 장비이용, 심리적․

정서적 요인에서는 도서관 장비이용을 목적으

로 하는 집단의 불안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분산분석에서는 통계적인 범위 내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나 심

리적․정서적 요인이 타 요인에 비해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다. 

4.5.5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도서관불안 

차이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도서관불안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9>와 같다. 세부적인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물리적 및 환경에서는 주 4회

이상 방문하는 집단의 불안이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월 1-3회 이용하는 집단의 물리적 및 환

경적 불안이 가장 낮았다. 도서관이용 및 지식,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 디지털정보, 도서관직원, 

심리적․정서적에 대한 분석에서는 주 4회이상 

이용하는 집단의 불안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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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물리적 및 

환경적

주4회이상 27 2.70 0.80

.740 .530
주1-3회 51 2.53 0.68

월1-3회 49 2.45 0.72

연1-3회 5 2.63 0.92

도서관이용 및 

지식

주4회이상 27 2.75 0.90

.631 .597
주1-3회 51 2.55 0.70

월1-3회 49 2.52 0.69

연1-3회 5 2.67 0.52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

주4회이상 27 2.92 0.88

1.476 .224
주1-3회 51 2.59 0.66

월1-3회 49 2.69 0.66

연1-3회 5 2.47 0.27

디지털정보

주4회이상 27 3.00 1.17

.220 .883
주1-3회 51 2.83 0.82

월1-3회 49 2.90 0.81

연1-3회 5 2.87 0.42

도서관직원

주4회이상 27 2.73 0.98

1.269 .288
주1-3회 51 2.47 0.82

월1-3회 49 2.44 0.74

연1-3회 5 2.10 0.09

심리적․정서적

주4회이상 27 2.64 0.98

1.699 .171
주1-3회 51 2.27 0.71

월1-3회 49 2.27 0.74

연1-3회 5 2.53 0.59

**p<0.01, *p<0.05

<표 9>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도서관불안 차이

인이 되었다. 분석의 결과 대체적으로 도서관 

이용횟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높은 도서관불안

을 가지는 특징을 보여주었으며 반대로 이용횟

수가 낮은 집단일수록 도서관불안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5.6 도서관 규모에 따른 도서관불안 차이

도서관규모에 따른 도서관불안 차이를 분석

한 결과 <표 10>과 같다. 도서관불안 6개 요인

에 대한 분석에서는 중규모 도서관의 불안이 

타 도서관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반대로 소규모 도서관의 불안감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다시 말해 도서관 규

모에 따른 불안감은 중규모, 대규모, 소규모 도

서관 순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

분석인 분산분석에서는 심리적, 정서적 요인을 

제외한 5개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

를 도출하였으며 사후분석인 Scheffe에서는 

중규모 도서관과 소규모 도서관의 유의미한 차

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도서관 규모에 따라 가

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물리적 및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보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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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물리적 및 

환경적

대규모 도서관 47 2.56 0.75

6.667 .002** b>c중규모 도서관 48 2.77 0.64

소규모 도서관 37 2.22 0.69

도서관이용 및 

지식

대규모 도서관 47 2.58 0.78

5.422 .005** b>c중규모 도서관 48 2.81 0.64

소규모 도서관 37 2.30 0.71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

대규모 도서관 47 2.72 0.73

5.754 .004** b>c중규모 도서관 48 2.89 0.68

소규모 도서관 37 2.39 0.64

디지털정보

대규모 도서관 47 2.94 0.88

4.326 .015* b>c중규모 도서관 48 3.10 0.80

소규모 도서관 37 2.56 0.90

도서관직원

대규모 도서관 47 2.56 0.84

4.207 .017* b>c중규모 도서관 48 2.68 0.73

소규모 도서관 37 2.19 0.82

심리적․정서적

대규모 도서관 47 2.34 0.76

3.061 .050중규모 도서관 48 2.55 0.65

소규모 도서관 37 2.13 0.93

**p<0.01, *p<0.05

<표 10> 도서관 규모에 따른 도서관불안 차이

평생학습으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

관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도서관불안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이 높을수

록 도서관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물리적 및 환경적, 도서관이용 및 지

식,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 디지털정보, 도서관

직원, 심리적․정서적 요인 가운데 심리적․정

서적 요인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

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이 높을수록 심

리적․정서적 요인에 따라 도서관불안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성별

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도서관불

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통계적

인 범위 내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물리적 및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셋째,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학력에 따른 도

서관불안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학력

이 높을수록 도서관불안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도서관 이용한 경험

이 많아 생기는 불안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력

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불안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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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서적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는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공도서관 이용목적에 따른 도서관불

안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물리적 및 환경적, 정보

이용 및 평생학습, 도서관 직원, 심리적․정서

적 요인에서는 도서관 장비 이용 목적의 이용

자가 도서관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도서관이용 및 지식에서는 여가시간활용, 

디지털정보에서는 독서활동 목적의 이용자가 

도서관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

서관불안 요인들 가운데에서는 심리적․정서

적 요인이 타 요인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보이

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다.

다섯째, 도서관 이용횟수 즉, 도서관이용 경

험이 많을수록 도서관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도서관 이용횟수가 낮을수

록 도서관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서관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도서관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든 요인에서 확인되

었다.

여섯째, 이용하는 도서관의 규모에 따른 도

서관불안 차이에서는 중규모 도서관의 도서관

불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규

모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 규모에 따른 

도서관불안은 중규모, 대규모, 소규모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규모에 따라 가장 큰 차

이를 보이는 요인은 물리적 및 환경적 요인으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보이용 및 평생학

습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공공도서관

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연령, 성별, 학력, 이용횟

수, 도서관 규모에 따라 도서관불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용자

의 연령이 높을수록 도서관불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고령화 사회에서 도서관의 대응 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도서관 이용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

는 도서관불안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도

서관불안을 극복하고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제

고할 수 있도록 도서관불안 해소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도서관을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 이용에 따른 안내 및 이

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최근 코

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도서관 이용

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언택트 도서관 서비스

에 대한 비중이 커짐에 따라 직접적인 도서관 

안내 및 이용교육에 제한이 되고 있다. 특히, 고

령자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심리적 및 신체적 특

성으로 비대면 보다 직접 대면을 통한 안내 및 

이용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에 의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공공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상시적인 도서관 안내 및 이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

고 소규모 단위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일 대 일로 도서관 안내 및 이용교육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도서관 이용에 따른 심리적․정서

적 안정과 물리적․환경적 공간의 개선을 위해 

도서관 리모델링을 실시하되 도서관 상황에 따

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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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구 결과에서도 심리적․정서적 요인과 물

리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도서관불안의 차이

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는 공공도서관이 편안한 공간으로서 인식되

고 규모에 따른 위압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

근 단위 도서관에서 새로 건립하는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는 곳을 보면 천장

까지 전체 벽면 서가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가는 이용자에 따

라 이용이 불가능한 공간까지 책으로 채워진 

서가에 대하여 심리적 위압감으로 작용하거나 

높은 곳에서 책이 떨어질 경우 이용자에 대한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설치 시 도서관 규모 

및 공간 배치 등을 고려하여 편안한 공간이 되

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에 

따른 어려움 발생 시 문의할 수 있는 직원을 찾

기 힘들거나 직원이 업무로 바빠 이용자가 도

움을 요청하기 부담스러워함으로써 도서관불

안 해소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직원들

과 이용자 간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도서관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확인을 위한 

큰글자로된 명찰 패용 및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한 참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용

자에 대한 이해와 CS 교육 등을 통해 이용자에

게 먼저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도서관 서

비스가 제공되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가운데 도

서관 장비 이용 목적의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불

안의 차이가 크며, 도서관불안 요인 가운데 심

리적․정서적 요인이 타요인에 비해 가장 큰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 내 

설치 및 구비된 장비나 기기에 대한 이용에 따

른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내의 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사용자 경험에 따른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며, 필요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

도록 직원 또는 자원봉사인력이 눈에 잘 띄도록 

배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도

서관불안 연구는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환

경 변화 가운데 도서관 이용과 이에 따른 도서

관불안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고령자

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도서관 이용을 위하

여 향후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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